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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일자리 정책      18-07-27

언론에 크게 부상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비중이 높은 일자리 정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근로자를 위한 전국 위원회 (National Council for the American Workers)를 창설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지만 트럼프 정부는 37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018년 6월 현재 실업률은 4.0%로서 45년 동안 최저치와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고용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이지만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구인 일자리는 660만 개이고 기존 근로자들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중요 과제를 정부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 창설한 미국 근로자 전국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5 가지의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1. STEM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및 수학) 교육의 중요성과 고 기능 직종의 인력 부족 상태를 알리는 전국 캠페인을 벌릴 것.
2. 직장 교육, 직원 훈련과 재 훈련 및 직원 가치를 높이는 투자를 실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천할 것.
3. 미국 근로자들의 기능 훈련을 위하여 견습제도를 확장할 것

4.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직원 교육과 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과목을 추천할 것.

5. 필요 시에 미국 근로자 정책 자문 위원회의 신설을 고려할 것.
정부가 이런 장책 추진을 발표하자  대기업들이 속속 일자리 창출 계획을 자진하여 발표하고 나셨습니다. 월마트 (WalMart)는 100만 개의 일자리, 페드엑스 (Fed Ex)는 500,000 개 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애풀사와 보잉사도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미 미국은 완전 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기능 업그레이드는 필수이겠지만 고기능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노력도 크게 강화될 갓으로 기대 됩니다. 특히 정보 기술 (IT) 계통 근로자들과  STEM 분야의 교육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피교육자나 교육자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산업 중에서 비용을 비교적으로 적에 들이며 높은 수익을 올리는 부문은 고기능 교육입니다. 한국의 인천에도 미국의 유명 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분교가 여러 개 설립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온통 장미 빛인 미국의 고용상태이지만  한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입니다. 다음 기회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관한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끝
